
한국산 P E T필름 반덤핑 조사
S KC·코오롱·제일합섬 대상 … 일본은 엔고로 포장용 수출중지

한국산 폴리에스터 비디오필름에 대한 E U의 반덤핑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E U집행위는 Hoechst Diafo i l, Rounc-Pa u l o n c, Taijin-Dupont 등 현지 메이커들이 제소한 한

국산 폴리에스터 비디오필름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지난 6월1 4일 관보를 통해 발표

했다.

이번 조사대상인 PET 필름은 비디오테이프 제조용 원자재로 두께는 7 ~ 1 6μ이며 코팅여부에 관계없

이 조사가 이뤄진다. 한국의 피소기업은 S KC·코오롱·제일합섬 등 3개사이다.

E U에서 P E T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Hoechst 등 3사로 이 가운데 Ta i j i n - D u p o n t은 미·일

합작의 현지 생산기업이다.

이들 제소기업들은 9 4년초 한국산 P E T필름의 국내가격이 톤당 3 4 0 0달러였으나 F O B수출 가격은

3 0 6 0달러로 덤핑마진이 1 1 %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산 수입은 9 0년 2 0 0톤에서 9 3년에는 3 6 0 0톤, 94년에는 9월말까지 5 8 0 0톤에 달할 정도로 급

증하면서 시장점유율이 9 0년 1 %에서 1 6 . 1 %로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인해 9 4년중 E U산 가격이 9 2년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등 역내업계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새한미디어 등 한국산 P E T필름을 수입, 유럽에서 비디오필름을 생

산하는 한국 현지생산공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산 P E T필름은 지난 8 7년과 8 9년 두차례에 걸쳐 덤핑제소를 당한 바 있으나 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소는 9 4년 폴리에스터필름에 대한 E U역내 수요가 크게 늘어 국산 수출가격이 크게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U n i t i c a가 P E T (폴리에스터)필름의 동남아 수출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시장에 포장용 범용필름을 공급했으나, 엔고정착에 따라 채산성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수출중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 n i t i c a는 포장용을 주력으로 나일론과 P E T필름을 사업화하고 있다. 나일론은 세계 최대규모를 자

랑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태리의 현지 거점 생산능력도 2배이상 증설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5 0 %의 시장점유를 목표

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E T필름은 후발사업으로 수출에만 전념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지역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특수품은 유럽·미국에 수출했으며, 피크시에는 전체의 5 %를 수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엔이 급등하면서 원료가격 상승분이 수출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채산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철회할 방침이며, 95년 상반기내에 수출금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東洋紡도 채산악화를 이유로 P E T필름의 수출을 점차 감소시키고 있다. 

일본의 P E T필름 시장은 점차 성숙, 수출분을 내수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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